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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
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고성지역
결혼이민자가정5쌍이고성군사
회복지협의회의 도움으로 합동결
혼식을갖고새로운출발을했다.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달 29일 대명콘도 별관 6층 동
백홀에서 내빈 및 하객 등 4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건강한
가정, 행복한출발’이라는주제로
합동결혼식을개최했다. 
대명콘도 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에서는 △거진
읍용하리신랑박태연신부박세
나△죽왕면구성리신랑한두현,
신부 한에든디 △거진읍 신랑 함

종남, 신부함메리△현내면배봉
리 신랑 박상만, 신부 윤혜경 △
현내면명파리신랑서달식, 신부
휜틴검린 등 5쌍이 결혼식을 가
졌다.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는“고성지역에 보금자리를 만든
이민자 동거부부들에게 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 낯선이국땅에제대로정착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행
사를 마련했다”며“앞으로도 지
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일에
앞장서겠다”고했다.

백옥식시민기자

새벽까지 술에 취해 부두 주변
을 서성이던 30대 남성이 바다
에 빠져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다
가긴급출동한해경에의해구조
되는아찔한사건이발생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
일새벽 5시께속초시중앙동갯
배선착장 부두 주변을 배회하다
가발을헛디뎌바다에빠진홍모
(33세, 간성읍)씨를 어업인과 합

동으로긴급구조했다고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홍씨는 이날 술

에 취한 상태로 갯배선착장 부두
주변을 배회하다가 바다에 빠졌
으며, 안벽이높아자력으로나오
지 못한 채 30여분간 살려달라
고소리쳤다.
그러나 새벽 시간이라 지나가

는행인이없어힘이거의소진되
고 있는 상태에서, 마침 조업 준
비를위해부두에나온김모씨(신
창호 선장)가 살려달라는 인기척
을 듣고 해경에 신고해 극적으로
구조됐다.
속초해경 관계자는“수온이 낮

은계절에바다에빠질경우저체
온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며“어두운 밤에 물량장, 방파제
등해상인접지역을통행할때는
실족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했다. 

최광호기자

낯선고성에보금자리만들고새출발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결혼이민자동거부부5쌍합동결혼식…거진읍박태연·박세나부부등

지난달 29일 대명콘도에서 열린 결혼이민자 합동결혼식에서 5쌍의 가정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성신문은‘행복한 고성 만들기·행정과 주민의 가교·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이란 창간이념으로
새롭게창간한지역주민들의신문입니다. 여러분의소중한정기구독이고성신문을키우는데큰힘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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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료납부방법

1⃞통장자동이체
2⃞지로납부
3⃞직접납부(통장, 사무실)

문의☎033- 681-1667

술취해부두서성이던30대남‘풍덩’
간성주민지난달30일속초서…긴급출동해경에극적구조

본지 10월 31일자(제36호)
5면에 보도된‘율곡전우회 간
담회 개최’관련 기사 중‘율
곡전우회는 88여단과 33사
단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1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됐다’는 내용 가운데 33
사단은 22사단의 오기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이점 율곡전우
회와독자여러분께사과드립
니다.

바/로/잡/습/니/다

산/불/조/심

“수온낮아사망위험”실족주의당부


